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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마다 항상 큰 숭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미리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이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무엘상 18:1 ~ 5, 19 ~ 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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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사무엘상 18:3) 4545

그러나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라마 나욧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얼마 후 요나단을 만나러 돌아온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단! 왕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나요?

내가 왕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해 주시요."

요나단은 괴로워하는 다윗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아본 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둘은 서로 슬퍼하고 울면서 작별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잘 가라,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함께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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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단의 사랑

1.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대답해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처음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 골라 보세요.

   (              )

2.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만큼 사랑하였나요?

3. 사울 왕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4.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한 일을 써 보세요.

① 멋있어서

② 힘이 세서

③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④ 물맷돌을 잘 던져서

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을 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이 없나니

(요한복음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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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받은 친구들과의 사랑
다음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처럼 진실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나요?

생각해 보고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친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구원받은 민기에게는 교회에서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정윤이, 준석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민기는 교회에서 그 두 친구와 항상 같이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민기는 두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말 자신을 생각해 주는 친구라고 생각했습

니다.

그러던 중 민기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준석이는 민기가 용기를 내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민기에게 

편지도 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윤이는 교회의 다른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기만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진짜 친구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함께 산으로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김밥도, 간식도, 물도 챙겨서 좋은 경치를 감상하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앞에 산에 사는 커다란 곰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정신이 팔려서 곰이 다가오는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때, 한 친구가 혼자서 재빨리 옆에 있던 나무에 기어 올라가 숨었습니다.

밑에 혼자 남게 된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숨을 멈추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커다란 곰은 다가와서 누워 있는 친구에게 바짝 다가와 뭐라고 속삭이고는 그냥 가

버렸습니다. 나무 위에 숨어 있던 친구는 얼른 내려와 땅에 엎드려 있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속삭이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

그러자 땅에 엎드려 있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곰이 자네 같은 사람과는 친구하지 말라고 하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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